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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형사립고 보인고등학교가 학교의 변화를 통해 가정의 변화까지 구현하는 차별화된 지원으로 주목 받고 있

다. 보인고는 본질에 충실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신념으로 다양한 어머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보인고의 어머니 프로그램으로는 ‘보인 페어런팅’이 있다. 내 아이를 명품으로 만드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교육 주제를 가지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며 6회 강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시에 대한 이해, 자녀

와의 관계, 학교생활기록부의 이해 등 자녀 교육에 대한 갖가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교사와 어머니의 독서모임은 교사와 어머니의 생각 교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선생님과 학부모가 독

서 토론을 통해 인간의 본질을 공감하는 모임으로, 지역 평생교육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며 학부모와 교사가 함

께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인문학 도서인 100문100답(이범), 리딩으로 리드하라(이지성), 황홀한 글 감옥(조정래), 욕망해도 괜찮아(김

두식) 등 다양한 도서를 선정하고 월 1회씩 모여 주제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학부모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

녀교육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아버지 프로그램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의 진심 찾기 여정인 ‘아버지 여정’이 있다. 아버지 역할 정립 프로그램으

로,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4주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받고, 1박 2일로 아들과 함께 떠나

는 캠프를 운영한다.

멋진 아버지의 조건(1주차), 다섯 가지 아버지 유형(2주차), 용서(3주차), 멋진 아버지들의 다섯가지 습관(4주

차)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배가 비슷한 아버지들의 만남, 아버지의 인생과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통해 한 가정이 좀 더 행복한 가정으로 변화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는 보인고의 프로그램이 경쟁에만 치우쳐진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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